
냉 전 시대에 남한의 예술은 국가의 정

책과 검열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제

한당해 왔다.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표

현의 자유는 회복되었지만, 오랜 기간 예술은 

정치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. 

북한의 예술은 시작부터 정치와 따로 떼어 

생각할 수 없었으며, 1990년대 초반 동유럽 

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더욱 더 경직된 방향

으로 전개되어 왔다. 

남북한 문예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

가? 남북한 문예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

합을 꿈꿀 수는 없는 걸까? 본 학술대회는 

광복·분단 70년을 맞는 2015년의 마지막 

달에 남북한 통합문예사의 초석을 다지고자 

한다. 

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
제25회 전국학술대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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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장하는 경계,

공존의 장

: 남북한 통합문예사의 

쟁점

일 시  2015년 12월 10일(목) 13:00-17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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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부 (13:00-14:00) 

제 3회 단국대학교 

학부․대학원생 분단, 통일 

관련 비평 및 논문 공모전 

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 

사회 최수웅 (단국대)

휴식(14:00-14:20)

제 2부 기조발제 및 주제발표

(14:20-17:40)

개회(14:20~14:30) 김수복 (한국문화기술연구소장)

기조발제 

박태상(한국방송통신대 대전․충남지역대학 학장)

김정은의 홀로서기와 ‘최첨단 돌파’의 과제 
-『조선문학』 소재 북한소설을 중심으로

사회 박덕규(단국대)

주제발표 1. 임옥규(단국대) / 토론 박미영(백석대)

1950년대 북한의 부르주아 문학담론

주제발표 2. 한상언(한양대)/ 토론 정영권(단국대)

박학의 삶과 영화 활동 연구

휴식(16:00-16:20)

주제발표 3. 홍지석(단국대)/ 토론 신수경(명지대)

프롤레타리아 미학과 부르주아 미학

주제발표 4. 강상대(단국대)/ 토론 김미진(단국대)

북한지역의 녹족부인 서사연구

종합토론 (17:20-17:40)

사회 박덕규(단국대)


